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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크루그먼 교수, 2차 세계대전 수준의
공격적인 재정지출 확대 제안 

김세중 선임연구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와 버금가는 규모로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재정지출은 GDP의 42% 수준에 달했으며, 크루그먼은 재정지출 프로그램

이 교량과 하수관 정비, 뉴저지와 뉴욕 간 기차 터널 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건설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많은 비용이 투입됐지만 GDP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가 적었다고 지적한 가운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이 미국 GDP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크루그먼은 2011년 8월에도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계인 침략과 같은 일이 벌어져 정부가 

인플레이션이나 재정적자를 걱정하지 않고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할 경우 18개월 안에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공격적인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주장함.

 또한 그는 아직까지 위기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공격적인 부양책이 연준과 연방정부로부터 시행되지 않

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5년간 연준이 평균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

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그는 가계의 과다한 부채가 경기침체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준이 최근 발표한 4,000억 

달러 상당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미국 채권시장 규모에 비해 미미한 규모이기 때문에 효과

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함.

 한편,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도 가계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가계부채를 탕감

해주는 것이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인플레이션이 고려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Huffington Post, 9/28)




